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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 거의 마쳤고 발표만 남은 상태”

이전 ‘연 150억’보다 50억 이상 많아

A대표팀·U-20월드컵호성적등영향

나이키 “한국축구는 최고등급” 평가

1996년 이후 사실상 6번째 후원 동행

한국축구와 세계적인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동행이 계속된다.

복수의 축구 관계자들은 25일 “대한축구협회와
나이키가 후원계약을 연장하기로 일찌감치 결정했
고, 현재 협상 막바지 조율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 사정에 밝은 여러 축구인들도 “(나이키와) 아
직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지만 대부분 협의는 끝
났다. 전반적으로 발표만 남은 단계로 보면 된다”
고 귀띔했다.

구체적인 후원 규모와 액수는 확인되지 않았으
나 가장 최근의 계약보다 더 좋은 조건인 것으로 파

악됐다. 나이키는 협회와 2012년 1월부터 8년 간
총액 1200억 원(현금 600억 원·현물 600억 원), 연
간 150억 원 수준의 계약을 체결했고, 오는 31일 계
약이 만료된다.

축구계는 연간 200억 원(물품 포함)을 상회하는
수준의 후원 조건을 협회가 제시한 것으로 파악하
고 있다. 기존 계약기간 내 물가 상승률과 최근 국
가대표팀을 향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을 때, 역대 최
대 규모의 계약이 성사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
문가들의 공통된 전언이다.

물론 나이키도 한국축구를 인정한다. 본사 차원
의 정책 기조가 특정국가나 클럽이 아닌, 선수 위주
의 스폰서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으나 한
국축구는 최고 등급을 매겼다는 후문이다. 비록 나
이키 이외 다른 스포츠 브랜드들이 협회와 접촉하
지 않으면서 단독 협상으로 진행됐으나 대화는 긍
정적으로 이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스폰서규모의핵심기준은실력과시장성이다.아
시아 전통의 맹주로 통하는 한국은 2018러시아월드

컵 조별리그에서 ‘전차군단’ 독일을 2-0으로 제압하
는 기적을 썼다. 끝내 16강 진출에는 실패했어도 전
세계가태극전사들의붉은투혼에찬사를보냈다.

A대표팀뿐만 아니라 각급 연령별 대표팀도 꾸준
히 호성적을 냈다. 특히 나이키와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한 올 여름에는 20세 이하(U-20) 대표팀이 국
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서 준우승을 차
지했다. 폴란드를 뜨겁게 달군 어린 태극전사들의
가슴에 선명하게 새겨진 스폰서 로고는 지구촌 각
지에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나이키와 한국의 동행은 이미 5차례에 걸쳐 이어
졌다. 1995년 말, 2년 계약(1996∼1997)한 것을 시
작으로 1998∼2002년, 2003∼2007년, 2008∼
2011년 이후 최근 계약까지 파트너 협력 관계를 유
지했고, 또 한 번 인연을 맺기에 이르렀다.

한편, 협회는 나이키에 앞서 대부분의 메이저 스
폰서들과의 후원계약을 연장했다. 6월 KT, 10월
현대자동차와 2023년까지 동행을 확정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한국 축구와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동행이 계속된다. 축구계는 현금과 현물을 합쳐 연간 200억 원 이상 대규모 계약이 성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한축구협회와 나이키는 1996년
부터 5차례에 걸쳐 관계를 이어왔다. 사진은 나이키 로고가 선명히 새겨진 국가대표 유니폼을 착용한 국가대표팀 ‘캡틴’ 손흥민. 스포츠동아 DB

‘코리안 몬스터’ 류현진이 메디컬 테스트와 입단 기자회견
을 위해 아내 배지현 씨와 함께 25일 캐나다 토론토로 출국
했다. 23일 토론토와 4년 총액 8000만 달러(약 931억 원)
계약에 합의한 뒤 이틀 만의 출국. 젊은 선수들이 주축인
토론토에서 기둥 역할을 해야 하는 류현진은 팀의 성장을
이끄는 동시에 부상 이력에 대한 우려를 떨쳐내야 하는 과
제도 안고 있다. 부정적인 여론이 나올 때마다 실력으로 이
를 잠재웠던 류현진이기에 앞으로의 행보가 더욱 주목된다.

▶관련기사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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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토맨된 ‘931억원의괴물’류현진
아내배지현씨와함께캐나다로출국

10년간 1조650억원메이웨더수입 1위 ▶2면

연간 200억+
역대 최고 눈앞

축구협회, 나이키와 후원 재계약 막판 조율

12월 31일 KT전 ‘농구영신’ 매치…경품 1억원 통 크게 쏜다 ▶ 4면


